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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남북미 당국은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즉시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하라. 

정전상태의 한반도에서 남북미 교전 쌍방 사이에 파멸적 전쟁의 위기와 공포가 시시각각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전상태의 교전 쌍방 사이에 한반도 핵 전쟁 발발의 위험을 포함한 모든 정치군사적 적대적 대결
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시종일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적대관계를 청산
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 밖에 달리 없다.

2012. 12. 12.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2013. 1. 22.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 제2087
호 채택, 2013. 2. 12. 북한의 제3차 핵실험, 2013. 3. 1.부터 시작된 키리졸브 및 독수리 한미연합 
군사훈련(북한에 대한 예방적 선제공격은 물론 북한 정권 제거 및 점령계획까지 포함된 한미연합사
의 작전계획에 따른 군사훈련), 2013. 3. 5.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천명(정밀핵타격수단까지 사용
하는 전면대결전 진입한 상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 채택 움직임 등 작금
의 한반도 상황은 정전 이래 60년 가까이 평화적 해결의 방도를 찾지 못하여 온 그 모습 그대로 상
호 불신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한민족 공멸, 인류 공멸을 야기할지도 모르는 파국의 
북미 핵 대결상태와 핵전쟁의 위기 상황을 점점 더 고조시키고 있다.

남북미 당국은 각기 파멸적 전쟁을 초래할 한미연합 군사훈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상호 적대행위와 무력 위협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그것은 모두의 공멸이다. 그렇다면 핵 대결 및 
핵 전쟁 위기 상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한반도 핵문제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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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치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책임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작금의 핵 전쟁 발발의 위기를 포함하는 남북미 교전 쌍방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과 갈등
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즉시 한미연합 군사훈련, 정전협정 백지화, 추가 핵실험 등 일
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함과 동시에, 남북미 교전 쌍방 사이의 적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관계를 정
상화하기 위한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하여야 한다.

남북미 당국은 남북미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의 성실한 이행을 통하여 정전상태의 한반도의 항구적 평
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고, 반드시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함으로써 분
단 반세기 이상 한반도를 지배해 온 전쟁의 공포를 말끔히 없애야 할 것이다.

201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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